
서귀포시는 올해 3억5000만원을 투

입해 어선 93척에 자동화 장비를

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.

지원 장비는 자동으로 어선을 목

적지까지 운항할 수 있는 자동 조

타기, 인력 대신 장비를 이용해 원

격으로 닻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

자동 투 양묘기, 해상 교통량이 많

은 해역에서 상대 선박을 식별하고

교신할 수 있는 어선용 전자 장비

등 총 8개 기종이다.

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어선 화재

를 막기 위한 어선 배전 시설 정비

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. 진선희기자

NH투자증권과 농협은행 제주본부

는 제주지역 고객을 위한 부동산

&자산관리 세미나 를 개최한다. 세

미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농협은

행 제주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진

행된다.

NH투자증권 디지털고객관리본

부와 농협은행 제주본부 마케팅추

진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세

미나는 제주도 지역 고객의 부동산

및 자산관리 컨설팅을 위한 소통의

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.

이번 세미나에선 NH투자증권

투자정보부 이현주 팀장이 2024년

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유망 업종

을 주제로 강연한다. 또 NH투자증

권 TAX센터 정유나 책임연구원이

제주도 지역 부동산 전망 및 투자

전략 에 대해 설명한다. NH투자증

권과 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세미나

참석 고객 전원에게 사은품을 증정

한다.

2024년 4월 9일 화요일6 종 합

골프장 손님 42만명 어디로

지난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 수

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

나타났다.

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8일 공개

한 2023 전국 골프장 이용객 현황

에 따르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

수는 239만5766명으로 전년도 281

만9098명보다 42만3332명(15.0%)

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. 이 같은

감소율은 전국평균 -5.7%의 갑절

수준으로 전국 8개 시 도 중에서

가장 큰 것이다.

1홀당 이용객 수도 지난해 3300

명으로 전년도 3883명보다 역시

15.0% 줄었고 전국에서 가장 큰 감

소율을 보였다. 전국평균 감소율은

2022년 5006명에서 4610명으로 -

7.9%이다.

이용객 수 감소 현상은 회원제보

다는 비회원골프장에서 더욱 두드

러졌다.

도내 25개 비회원제 골프장의 지

난해 이용객 수는 144만4752명으로

전년도 172만8428명보다 16.4% 줄

었다. 반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

109만670명에서 지난해 95만1014

명으로 12.8% 감소해 비회원제보다

감소 폭은 다소 적었다.

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 수는 코

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 274만

여 명, 202년은 281만여 명으로 정

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239만여

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.

지난해 전국 골프장 이용객도

4772만여 명으로 전년도 5058만여

명보다 5.7% 줄었다.

위영석기자 yswi1968@ihalla.com

4월 경기에 대한 전망이 업종별로

엇갈렸다. 제조업은 긍정 전망이

늘어난 반면 비제조업은 부정적인

응답이 느는 편차를 보였다.

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

제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

2024년 4월 중소기업경기전망 을

조사한 결과 같은 달 중소기업 업

황전망건강도지수(SBHI)는 65.5

로, 전달보다 3.1p 하락한 것으로

나타났다. 조사는 3월 14~20일 사

이 제주지역 42개 중소기업을 대상

으로 진행됐다.

조사 결과 제조업은 80.0으로, 전

달(70.8)에 비해 9.2p 상승했다. 반

면 비제조업은 60.9로, 전달

(67.7)에 비해 6.8p 하락했다. 제주

지역 제조업은 전국 전망치보다

6.2p, 비제조업은 전국 전망치보다

17.0p 밑돌았다.

제조업 가운데 ▷화학물질 및 화

학제품업(50p) ▷금속가공제품

(50p) ▷비금속광물제조업(16.6p)

등이 전달에 비해 상승했다. 비제

조업에서는 ▷스포츠 및 오락관련

업(-50p) ▷종합건설업(-50p) ▷

소매업(-32.5p) 등이 전달보다 하

락했다.

항목별로는 ▷생산(70.8→80.0)

▷고용수준(91.9→92.9)은 전달보

다 상승했다. 반면 ▷내수판매

(69.8→64.3) ▷영업이익(69.8→

59.5) ▷자금사정(74.4→66.7)은 전

달보다 하락했다.

3월 제주지역 중소기업 업황실

적 건강도지수(SBHI)는 54.8로,

전달(60.5)보다 5.7p 하락했다. 제

조업은 전달 대비 1.7p 하락한

65.0, 비제조업은 6.5p 하락한 51.6

을 기록했다.

제주지역 중소기업 업황실적

SBHI는 2023년 11월 70.2에서 12

월 69.5, 2024년 1월 57.7로 하락하

다 2월 들어 60.5로 반짝 상승했다.

하지만 3월 들어 54.8을 기록하며

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.

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은 3월 중

소기업 경영애로(복수응답)로 ▷

인건비 상승(59.5%)을 가장 많이

꼽았다. 다음으로는 ▷내수부진

(52.4%) ▷고금리(45.2%) ▷원자

재 가격상승(33.3%) ▷물류비상승

및 운송난(33.3%) 등 순으로 응답

했다. ▷내수부진을 꼽은 응답은

지난 2월에 비해 8.2%p ▷자금조달

곤란을 꼽은 응답은 2월에 비해 9.7

%p 증가했다. 현영종기자

비 오기 전에 얼른 비 날씨가 예보됐던 8일 제주시 구좌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무를 수확하고 있다. 이상국기자

서귀포시의 2024년 노지 감귤원

토양 피복 사업 접수 결과 236농

가 99㏊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

다. 이는 전체 신청량의 절반 수준

이다.

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사

업은 총 25억 원(자부담 10억 포

함)을 투입해 품종 갱신과 성목 이

식 참여 농가를 우선순위로 정해

추진됐다. 그 결과 전체 216㏊ 감귤

원에 대한 토양 피복이 신청됐고

그중 99㏊를 대상지로 확정했다.

최근 3년간 사업 신청량 대비 선정

률은 2022년 19.5%, 2023년 42.5%,

2024년 46%로 증가 추세에 있다.

감귤원 토양 피복 재배는 노지

감귤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

으로 꼽힌다. 다공질 필름을 토양

에 덮음으로써 나무에 수분 공급

조절이 가능해져 토양 건조에 의해

감귤 당도가 2.7~3.2°Bx 증가하는

효과가 있어서다. 또한 피복 자재

로 인한 반사광으로 과피색이 좋아

지고 착색이 골고루 되는 이점이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서귀포시는 농자재, 비료

등 농업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

하고 있고 피복 자재 구입 단가가

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농

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

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

기울일 방침이다. 서귀포시 측은

고품질 고당도 감귤 위주의 소비

패턴이 두드러지면서 감귤 농가에

서도 품질 향상에 대한 인식이 점

차 확산되고 있다 면서 2023년 사

업부터 지원 주기가 2년으로 줄어

들면서 피복 재배 희망 농가에 고

루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

다 고 했다. 진선희기자

서귀포시는 올해 마을공동목장 특

성화 사업에 8900만 원(자부담 포

함)을 투입해 4개소를 지원한다.

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마

을공동목장은 18개소(총 2269㏊)

에 이른다.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

우마를 방목하는 목축지로 제주의

전통 목축문화를 보여주는 곳이다.

이번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

에서는 초지 보완, 방목용 울타리

와 급수 시설 설치, 진드기 구제장

등 가축 방목에 필요한 축산 기반

을 지원한다. 특히 2023년 실태 조

사 결과 서귀포시 마을공동목장 내

초지가 1180㏊로 관내 전체 초지의

17.3%를 차지하는 만큼 5.2㏊의 상

급 초지 조성을 추진한다. 최근 3년

간 서귀포시 마을공동목장 특성화

사업으로 보완된 초지 규모는 30.1

㏊로 나타났다.

서귀포시는 공익 자산인 초지를

보전하는 등 친환경적 축산 기반인

마을공동목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

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제주문화를

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.

진선희기자 sunny@ihalla.com


